
1. 서론

화장품이란 인체의 청결과 미화 또는 피부·모발의 건

강을 위해 인체에 바르거나 뿌리는 물품을 말한다. 젊고 

아름다운 외모를 선호하는 시대적 흐름과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화장품은 그 종류가 다양해지고 기능이 우수

해졌으며 누구나 사용하는 생활필수품이 되었다. 화장품

의 4대 조건은 안전성, 안정성, 기능성, 사용성으로 품질 

좋은 화장품은 인체에 안전하고 변질이 없으며 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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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서울·경기 지역의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는 18세부터 50대까지 남녀 317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특성에 

따른 화장품 품질(안전성, 안정성, 기능성, 사용성) 인식과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였고 부작용 경험에 따른 화장품 품질 

인식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화장품 품질 요인 중 사용성에는 만족하고 있었으나 안전성, 안정성, 기능성 

인식은 낮게 나타나 전반적인 품질 개선이 필요하였고 특히 남성과 40대의 화장품 품질 인식과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이를 위한 맞춤형 솔루션이 필요하였다. 화장품 부작용을 경험한 경우와 안 한 경우 모두 사용성과 기능성의 순서로 

만족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쳐 사용성과 기능성 인식의 제고가 만족도를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소비자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보완하는 것이 품질 인식과 만족도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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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cosmetic quality (safety, stability, 

functionality, usability) and satisfaction according to consumer characteristics, targeting 317 men and 

women from their 18 to 50s who use cosmetic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nd the differences 

in effect of cosmetic quality perception on satisfaction according to side effects experience was 

analyzed. Among the cosmetic quality factors, the usability was satisfied, but the perception of safety, 

stability, and functionality was low, so overall quality improvement was necessary. In particular, the 

quality perception and satisfaction by men and 40s was low, so a customized solution was needed for 

this. In the order of usability and functionality, to both those experiencing or not side effect,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satisfaction level, and the improvement of usability and functional 

awareness was the main factor that increased satisfaction. Improving product quality and 

supplementing factors that positively influence consumer perception are thought to be of great help 

in improving quality perception and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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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하고 사용감이 좋아야 한다. 화장품의 주요 소비층

인 여성들은 화장품 구매 시 기능성과 사용감, 피부 적

합성과 품질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보고되어[1-

3] 화장품 4대 조건은 소비자의 중요한 품질 평가 기준

임을 알 수 있다.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제품의 객관적 품질보다 주관

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지각된 품질에 의해 제품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각된 품질은 구매 의도에 매

우 큰 영향을 미친다[4].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면서 

판단한 좋고 나쁜 정도를 만족도라고 하는데[5] 만족도

가 높을수록 소비자의 애호 향상, 이탈 방지, 마케팅 실

패비용 감소 등의 효과를 가져온다[6]. 품질 평가와 만

족도는 주로 소비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인식하는 품질 수준과 만족도는 

매우 중요하다.

브랜드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는 데 사용

되는 모든 표식을 말하며 품질 수준과 제품 특성을 암시

해 유명 브랜드의 제품은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인식되

는 경향이 있다[7]. 지각된 품질과 브랜드 이미지가 긍

정적일수록 브랜드 선호도가 증가하며[8] 사용 제품에 

만족한 소비자는 지속해서 같은 브랜드를 사용하고 재

구매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2] 화장품 브랜드, 품질 

인식, 만족도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화장품은 피부 보호 및 개선을 위해 사용하므로 구매

하기 전 피부 타입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필요하다. 피

부 타입은 유·수분 밸런스에 따라 중성, 건성, 지성, 복합

성으로 나뉘는데 중성은 유·수분 밸런스가 적절한 정상 

피부, 건성은 유·수분량이 부족하여 건조한 피부, 지성은 

유분이 과다한 피부, 복합성은 2가지 이상의 피부 타입

이 공존하는 피부를 말한다[9]. 이 외에 민감성 피부는 

정상적으로는 반응을 유발하지 않는 정도의 자극에도 

따끔거림, 가려움 등의 불쾌한 감각이 유발되는 피부이

다[10]. 선행 연구에서 피부 타입에 따라 피부 만족도에 

차이가 있었으나[9] 피부 타입에 따른 화장품 품질 인식

이나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화장품 부작용이란 화장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때 

발생하는 모든 피부 트러블을 말하며 많은 소비자가 화

장품으로 인한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다[11]. 화장품에 

배합된 유화제, 방부제, 색소, 향료 및 기능성 성분들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화장품의 안전성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12]. 선행 연구에서 화장품 부작용 경험군은 

무경험군에 비해 고가 및 친환경 화장품 브랜드를 더 많

이 구매하고[11]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를 더 많이 인식하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3]. 따라서 소비자 특성, 화장품 

부작용 경험에 따른 화장품 품질 인식 및 만족도 간의 

관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 특성에 따른 화장품 품질 인식과 

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해 소비자 특성 요인을 인구통계

학적 특성, 피부 타입, 화장품 부작용 경험으로 세분화

하고 화장품 품질 인식 요인은 안전성, 안정성, 기능성, 

사용성으로 구성하였다. 소비자 특성에 따라 화장품 품

질 인식,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고 화장품 부작용 

경험에 따라 품질 인식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는 가설을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소비자 

특성에 따른 화장품 품질 인식과 만족도 차이를 분석하

고 소비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 요인을 도출하

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여 화장품 업계의 고객 확보를 

위한 제품 개발 및 홍보 전략에 활용할 이론적 배경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서울‧경기 지역의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는 

18세부터 50대까지의 남녀 317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

다. 설문지 배포 및 회수 기간은 2018년 9월 10일부터 

9월 29일까지 약 3주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구글 온라인 

설문지를 작성하여 인터넷매체인 Facebook과 kakaot

alk을 통해 배포하였다. 온라인 설문지의 장점을 이용해 

모든 항목을 필수 항목으로 설정하여 응답자의 실수로 

인한 누락이나 불성실한 응답이 없게 유도하였고 수거

된 317명의 응답을 모두 최종표본으로 사용하였다. 수

집된 정보가 연구목적에만 활용됨을 설문지에 명시하였

고 연구 대상자의 동의하에 설문을 시행하였다.

2.2 설문지 구성 

본 연구는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피부 타입, 

부작용 경험, 화장품 및 브랜드 사용 실태, 화장품 품질 

인식, 만족도를 파악하여 소비자 특성에 따른 화장품 및 

선호브랜드 사용 실태, 품질 인식, 만족도 차이를 분석

하고 화장품 부작용 경험에 따른 품질 인식과 만족도 간

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다. 설문지 구성으로 인구통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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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성[14] 6문항, 화장품 사용 및 부작용 실태[15,13] 

13문항, 브랜드 사용 실태[8] 7문항은 명목척도로 하였

고 화장품 품질 인식과 만족도[16] 22문항은 리커트 5

점 척도로 작성하였다. 

  

2.3 측정 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

타당성 검증을 위한 요인분석은 Principle Compon

ent Analysis로 하였고 Eigen value는 1.0 이상, 요인 

적재치는 0.5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Kaiser-Meyer-

Olkin(KMO) 측도 값이 0.7 이상으로 적당한 것으로 판

단되었고 사회과학 논문에서 Cronbach’s Alpha 값이 

0.7 이상이면 요인의 신뢰도가 있다고 본다[17]. 

측정변수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화장품 품질 인식에 관한 문항에서 공

통성 값이 0.5 보다 작은 3개 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10개의 항목에 대해 요인분석을 다시 시행하여 4개의 

요인으로 추출하였다. KMO 값이 0.723이고 유의확률 

값이 0.000으로 공통요인이 존재하여 요인명을 안전성, 

안정성, 사용성, 기능성으로 하였다. 각 영역의 Cronba

ch's ⍺ 값은 모두 0.7 이상으로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에서 타당성

이 충분하였고, Cronbach's ⍺값은 0.8 이상으로 신뢰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Analysis of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cosmetic quality perception and satisfaction

Factor name Measurement question Factor loading Eigen value Dispersion Cumulative variance Cronbach's ⍺ 

Safety
Safety 4 0.851

1.926 19.263 19.263 0.746
Safety 3 0.845

Stability
Stability 2 0.880

1.922 19.220 38.483 0.768
Stability 1 0.852

Usability

Usability 2 0.864

1.655 16.554 55.037 0.706Usability 3 0.812

Usability 1 0.610

Functionality

Functionality 3 0.837

1.628 16.279 71.316 0.717Functionality 4 0.797

Functionality 2 0.683

KMO=0.723 x²=895.665, df=45, p=0.000

Satisfaction

Satisfaction 3 0.813

3.086 51.436 51.436 0.804

Satisfaction 2 0.757

Satisfaction 1 0.719

Satisfaction 4 0.706

Satisfaction 6 0.669

Satisfaction 5 0.624

KMO=0.804, x²=581.903, df=15, p=0.000

2.4 분석 방법

자료의 통계 처리는 data cording과 data cleanin

g 과정을 거쳐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WIN 20.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고 연구

의 실증분석은 p<0.05 이하일 때 유의하다고 판단하였

다. 소비자 특성, 화장품 사용 및 부작용 실태, 브랜드 

사용 실태, 화장품 품질 인식,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Frequency Analysis와 Descriptive Statistics를 실

시하였다. 소비자 특성에 따른 화장품 및 브랜드 사용 

실태, 화장품 품질 인식 및 만족도 차이 비교는 교차분

석과 One way Anova를 실시하였다. 화장품 품질 인식, 

만족도의 각 차원을 알기 위해 Factor Analysis와 Relia

bility Analysis를 실시하였다. 부작용 경험에 따른 화장

품 품질 인식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과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및 고찰

3.1 소비자 특성  

소비자 특성을 알기 위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피부 

타입 및 부작용 경험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성별은 

‘여성(68.1%)’, 연령은 ‘10대-20대(46.1%)’, 월 소득은 

‘200만원 미만(60.6%)’이 가장 많았고 피부 타입은 ‘복

합성(35.0%)’, 부작용 경험은 ‘없다(57.4%)’가 많았다. 

본 연구 대상자 중 10대-20대가 많고 피부 타입에서 

복합성 피부가 많은 점은 젊은 층의 피부 타입으로 복합

성이 많다고 보고한 김정희[18], 김강미 외[19]의 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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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였다. 김정희[18]의 연구에서 피부 타입을 직접 

측정한 경우는 31%라고 보고하여 피부 타입은 본인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부작용 경험 빈도는 박송이 외[13]의 연구에서 43.

4%로 나타나 본 연구와 동일하였고 김태미[11]의 연구

에서는 높고 이은영 외[20]의 연구에서는 낮게 나타나 

연구마다 차이를 나타냈다. 이희경 외[12]의 연구에서 

AHA(과일산), 레티놀, 코직산 등의 기능성 성분이 피부 

자극을 유발한다고 보고하여 기능성 화장품 사용 시 성

분을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kin type and side effects experience 
Sortation Selection N (%)

Gender
Men 101 (31.9)

Women 216 (68.1)

Age

10’s-20’s 146 (46.1)

30’s 36 (11.4)

40’s 94 (29.7)

50’s 41 (12.9)

Average monthly income

(unit: 10,000 won)

Less than 200 192 (60.6)

Less than 200 - 300 51 (16.1)

Less than 300 - 400 33 (10.4)

Over 400 41 (12.9)

Skin type

Dry skin 84 (26.5)

Oily skin 53 (16.7)

Normal skin 45 (14.2)

Combination skin 111 (35.0)

Sensitive skin 24 (7.6)

Side effects experience
Yes 135 (42.6)

No 182 (57.4)

Sum 317 (100.0)

3.2 소비자 특성에 따른 화장품 및 선호브랜드 사용 

실태

소비자 특성에 따른 화장품 사용 실태는 Table 3과 

같다. 화장품 구매 장소는 연령에서 10대-20대(60.3

%), 40대(44.7%), 50대(41.5%)는 ‘전문매장’이 높고 30

대는 ‘온라인(50.0%)’이 높아 연령별 차이가 있었다(p

<0.001). 고아라[21]의 연구에서 20대는 ‘전문매장’, 30

대는 ‘인터넷’이 높았던 결과와 일치하며 30대는 직장

생활이나 육아 등으로 매장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워 온

라인 구매를 선택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소득에서 200

만원 미만은 ‘전문매장(59.4%)’, 200-300만원은 ‘전문

매장’과 ‘온라인’이 각각 33.3%, 300-400만원은 ‘전문

매장(39.4%)’, 400만원 이상은 ‘전문매장’과 ‘온라인’이 

각각 31.7%로 나타나 소득별 차이가 있었고(p<0.001) 

대부분 전문매장을 선호했다.

정보 수집처는 연령에서 10대-20대는 ‘온라인(46.

6%)’, ‘지인(27.4%)’ 순으로, 30대는 ‘지인(41.7%)’, ‘온라

인(33.3%)’ 순으로 40대는 ‘온라인(36.2%)’, ‘TV·잡지(25.

5%)’ 순으로, 50대는 ‘지인(36.6%)’, ‘TV·잡지(26.8%)’ 순

으로 높아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대체로 ‘온라인’과 

‘지인’을 선호하였다(p<0.01). 고아라[21]의 연구에서 ‘TV

광고’는 20대가 낮고 50대는 높았던 결과와 일치하였고 

50대는 온라인 검색보다는 여전히 지인과 TV·잡지를 통

해 정보를 얻는 것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윤진숙 외[5]

의 연구에서 여중생들은 ‘TV·신문’을 통해 화장품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아 본 연구와 차이가 있었으며 10대도 T

V·신문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월평균 구매 비용은 성별에서 남성(76.2%)과 여성(5

2.8%) 모두 ‘5만원 이하’가 높고(p<0.001) 연령에서 10

대-20대(69.9%), 30대(41.7%), 40대(57.4%), 50대(4

8.8%) 모두 ‘5만원 이하’가 높았다(p<0.01). 소득에서 2

00만원 이하(71.4%), 300-400만원(48.5%), 400만원 

이상(56.1%)은 ‘5만원 이하’가 높고 200-300만원은 ‘5

-10만원(41.2%)’이 높았다(p<0.001). 박영진[22]의 연

구에서 ‘5만원 미만’, 신정은[15]의 연구에서 ‘2-5만원’

이 높아 유사하였고 화장품은 매일 쓰는 소모품인 만큼 

부담 없는 가격대의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소비자 특성에 따른 화장품 선호브랜드 사용 실태는 T

able 4와 같다. 화장품 구매 시 선호브랜드가 있는 경

우는 성별에서 ‘여성(69%)’이 높고(p<0.001) 부작용 경

험에서 ‘경험군(72.6%)’이 높았다(p<0.01). 김칠순 외

[3]의 연구에서 브랜드보다 품질이나 피부 적합성을 더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브랜드는 소비자의 특

성과 경험에 따라 다르게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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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smetic use according to consumer characteristics                      (unit: 10,000 won)

Consumer 

characteristics

the 

entire

Place of purchase Where to collect information
Average monthly 

purchase cost
Depart

ment 

store

Specialty 

store

Door to 

door 

sales

On

line

Home 

Shop

ping

TV 

maga

zine

On

line

Sales 

staff

Acquain

tance

less than

5

less than

5-10

less than

10-15

Over

15

Gender

Men
101 13 44 5 36 3 21 34 11 35 77 18 4 2

(100.0) (12.9) (43.6) (5.0) (35.6) (3.0) (20.8) (33.7) (10.9) (34.7) (76.2) (17.8) (4.0) (2.0)

Women
216 24 113 14 50 15 47 86 27 56 114 68 32 2

(100.0) (11.1) (52.3) (6.5) (23.1) (6.9) (21.8) (39.8) (12.5) (25.9) (52.8) (31.5) (14.8) (0.9)

Fisher x²(p) 7.128(0.125) 2.636(0.451) 19.659(0.000***)

Age

10’s-20’s
146 16 88 2 39 1 29 68 9 40 102 31 12 1

(100.0) (11.0) (60.3) (1.4) (26.7) (0.7) (19.9) (46.6) (6.2) (27.4) (69.9) (21.2) (8.2) (0.7)

30’s
36 5 10 2 18 1 4 12 5 15 15 13 6 2

(100.0) (13.9) (27.8) (5.6) (50.0) (2.8) (11.1) (33.3) (13.9) (41.7) (41.7) (36.1) (16.7) (5.6)

40’s
94 9 42 9 24 10 24 34 15 21 54 30 10 0

(100.0) (9.6) (44.7) (9.6) (25.5) (10.6) (25.5) (36.2) (16.0) (22.3) (57.4) (31.9) (10.6) (0.0)

50’s 
41 7 17 6 5 6 11 6 9 15 20 12 8 1

(100.0) (17.1) (41.5) (14.6) (12.2) (14.6) (26.8) (14.6) (22.0) (36.6) (48.8) (29.3) (19.5) (2.4)

Fisher x²(p) 49.509(0.000***) 27.010(0.001**) 19.905(0.008**)

Monthly

Income

less than 

200 

192 20 114 7 46 5 35 73 22 62 137 45 9 1

(100.0) (10.4) (59.4) (3.6) (24.0) (2.6) (18.2) (38.0) (11.5) (32.3) (71.4) (23.4) (4.7) (.5)

less than

200-300

51 8 17 2 17 7 13 21 7 10 15 21 15 0

(100.0) (15.7) (33.3) (3.9) (33.3) (13.7) (25.5) (41.2) (13.7) (19.6) (29.4) (41.2) (29.4) (0.0)

less than

300-400

33 3 13 2 10 5 10 13 4 6 16 11 6 0

(100.0) (9.1) (39.4) (6.1) (30.3) (15.2) (30.3) (39.4) (12.1) (18.2) (48.5) (33.3) (18.2) (0.0)

Over 400
41 6 13 8 13 1 10 13 5 13 23 9 6 3

(100.0) (14.6) (31.7) (19.5) (31.7) (2.4) (24.4) (31.7) (12.2) (31.7) (56.1) (22.0) (14.6) (7.3)

Fisher x²(p) 37.269(0.000***) 7.576(0.579) 48.797(0.000***)

전체
317 37 157 19 86 18 68 120 38 91 191 86 36 4

(100.0) (11.7) (49.5) (6.0) (27.1) (5.7) (21.5) (37.9) (12.0) (28.7) (60.3) (27.1) (11.4) (1.3)

*** p<0.001, ** p<0.01

Table 4. Use of preferred brands according to consumer characteristics

Consumer 

Characteristics
the entire

Preferred brands
Have Purchase trigger Type

Yes No
Skin 

trouble

Brand 

image

recomme

ndation

Reasonabl

e price

Natural

ism

Cosme

ceutical

Herb

medici

nal

Prag

mati

sm

Gender

Men
101 49 52 25 17 33 26 27 13 2 59

(100.0) (48.5) (51.5) (24.8) (16.8) (32.7) (25.7) (26.7) (12.9) (2.0) (58.4)

Women
216 149 67 62 44 67 43 43 47 9 117

(100.0) (69.0) (31.0) (28.7) (20.4) (31.0) (19.9) (19.9) (21.8) (4.2) (54.2)
Fisher x²(p) 12.295(0.000***) 1.954(0.583) 5.354(0.142)

Age

10’s-20’s
146 97 49 51 20 49 26 31 31 2 82

(100.0) (66.4) (33.6) (34.9) (13.7) (33.6) (17.8) (21.2) (21.2) (1.4) (56.2)

30’s
36 23 13 8 11 12 5 10 10 2 14

(100.0) (63.9) (36.1) (22.2) (30.6) (33.3) (13.9) (27.8) (27.8) (5.6) (38.9)

40’s
94 51 43 22 18 29 25 20 11 6 57

(100.0) (54.3) (45.7) (23.4) (19.1) (30.9) (26.6) (21.3) (11.7) (6.4) (60.6)

50’s 
41 27 14 6 12 10 13 9 8 1 23

(100.0) (65.9) (34.1) (14.6) (29.3) (24.4) (31.7) (22.0) (19.5) (2.4) (56.1)
Fisher x²(p) 3.857(0.284) 18.695(0.027*) 12.696(0.153)

Skin

type

Dry
84 55 29 18 10 31 25 22 5 6 51

(100.0) (65.5) (34.5) (21.4) (11.9) (36.9) (29.8) (26.2) (6.0) (7.1) (60.7)

Oily
53 29 24 11 11 18 13 13 8 1 31

(100.0) (54.7) (45.3) (20.8) (20.8) (34.0) (24.5) (24.5) (15.1) (1.9) (58.5)

Normal
45 25 20 11 11 16 7 11 7 2 25

(100.0) (55.6) (44.4) (24.4) (24.4) (35.6) (15.6) (24.4) (15.6) (4.4) (55.6)

Combination
111 75 36 38 23 30 20 22 29 2 58

(100.0) (67.6) (32.4) (34.2) (20.7) (27.0) (18.0) (19.8) (26.1) (1.8) (52.3)

Sensitive
24 14 10 9 6 5 4 2 11 0 11

(100.0) (58.3) (41.7) (37.5) (25.0) (20.8) (16.7) (8.3) (45.8) (.0) (45.8)
Fisher x²(p) 4.075(0.402) 15.581(0.209) 28.416(0.003**)

Experience of 

Side Effects 

Yes
135 98 37 44 23 42 26 33 30 6 66

(100.0) (72.6) (27.4) (32.6) (17.0) (31.1) (19.3) (24.4) (22.2) (4.4) (48.9)

No
182 100 82 43 38 58 43 37 30 5 110

(100.0) (54.9) (45.1) (23.6) (20.9) (31.9) (23.6) (20.3) (16.5) (2.7) (60.4)

Fisher x²(p) 10.474(0.001**) 3.511(0.314) 4.519(0.207)

전체
317 198 119 87 61 100 69 70 60 11 176

(100.0) (62.5) (37.5) (27.4) (19.2) (31.5) (21.8) (22.1) (18.9) (3.5) (55.5)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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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브랜드 구매 계기에서 10대-20대는 ‘피부고민

(34.9%)’, 30대(33.3%)와 40대(30.9%)는 ‘지인 추천’, 

50대는 ‘브랜드 이미지(29.3%)’가 높아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p<0.05). 고아라[21]의 연구에서 화장품 선택기준

으로 50대는 ‘상표’를 중요시하고 20대는 중요시하지 않았

던 결과와 유사하며 50대는 사회적 지위와 품위를 중요시하

는 경향이 있어 화장품 브랜드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선호브랜드 유형은 전 영역에서 ‘실용주의’가 높고 

‘한방’이 낮았고 피부 타입에서 민감성 피부는 ‘코스메

슈티컬’과 ‘실용주의’가 동일하고(45.8%) ‘한방(0%)’은 

선호하지 않았다(p<0.01). 박수하 외[23]의 연구에서 

코스메슈티컬 제품에 관한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피부 고민 개선과 무 자극이 장점으로 인식된다고 

보고하여 민감성 피부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대상자들은 한방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

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수미 외[24]의 연구에서 한

방화장품을 일반화장품보다 우수하게 인식하고 연령에 

관계없이 사용한다고 보고하여 젊고 감각적인 브랜드 

이미지와 우수한 품질로 젊은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

는다면 한방화장품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3 소비자 특성에 따른 화장품 품질 인식 및 만족도 차이

소비자 특성에 따른 화장품 품질 인식 및 만족도 차이

는 Table 5와 같다. 성별에서 남성은 ‘안정성(M=3.26)’만 

높고(p<0.05) ‘안전성(M=3.13)’, ‘사용성(M=3.86)’, ‘기능

성(M=3.04)’, ‘만족도(M=3.63)’는 낮았으며 특히 기능성

은 유의하게 낮았다(p<0.01). 김지영 외[25]의 연구에서 

남성들은 화장품 지식이 없거나 귀찮아서 본인이 직접 화

장품을 구매하지 않는 경우가 절반이 넘었고 기능성 화장

품 사용 경험도 낮다고 보고하여 화장품 지식과 사용 경

험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김지영 외[25]의 연구에

서 남성들이 화장품을 사용하는 목적은 건조함 예방이 가

장 높고 임선형 외[26]의 연구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피부 

톤이 어두운 특성이 있는데 최근 자연스러운 피부 톤 보

정을 원하는 남성들의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하여 

남성 요구에 맞춘 기능성 제품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화장

품 사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남성들의 화장품 품

질 인식과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연령에서 ‘만족도’는 50대(M=3.74)와 10대-20대(M=

3.72)가 높고 40대(M=3.46)가 가장 낮아(p<0.01) 고아

라[21]의 연구에서 화장품 만족도가 20대와 50대는 높고 

40대는 낮았던 결과와 일치하였다. 50대는 기능성 인식

이 높게 나타나 노화 관련 기능성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이에 만족하는 것으로 보였으며 조수미 외[24]의 연구에

서 연령이 많을수록 만족도와 지속적인 구매 의향이 높

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김강미 외[19]의 연구에서 

50대의 기능성 요구도는 젊은 층에 비해 낮게 나타나 기

능성에 대한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짐작되며 

이로 인해 전반적인 품질 인식과 만족도에 긍정적인 것

으로 생각된다. 40대는 모든 영역에서 가장 낮고 ‘안전성

(M=3.03)’과 ‘안정성(M=2.97)’(p<0.05), ‘만족도(M=3.4

6, p<0.01)’는 유의하게 낮아 화장품 품질 인식과 만족도

가 가장 떨어졌다. 40대는 노화로 인한 피부 변화가 두드

러지는 시기로 기대치에 비해 화장품의 효과가 떨어진다

고 느끼게 되어 품질 인식과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추측

되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0대는 ‘안

전성(M=3.64)’이 높고(p<0.05)과 ‘기능성(M=3.32)’과 ‘만

족도(M=3.63)’도 높은 편이어서 품질 인식과 만족도가 

대체로 긍정적이었는데 김강미 외[19]의 연구에서 30대

의 기능성 요구도는 높고 만족도는 낮았던 결과와 차이

를 나타냈다. 10대-20대는 ‘사용성(M=3.98)’과 ‘만족도

(M=3.72)’가 높고 ‘안전성(M=3.21)’, ‘안정성(M=3.07)’, 

‘기능성(M=3.18)’은 낮게 나타나 화장품의 사용은 만족

하지만 품질과 효과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았다.

Table 5. Differences in cosmetic quality perception and satisfaction according to consumer characteristics
Consumer 

Characteristics N
Safety Stability Usability Functionality Satisfaction

M SD M SD M SD M SD M SD

Gender

Men 101 3.13 1.04 3.26 1.02 3.86 0.68 3.04 0.85 3.63 0.64

Women 216 3.24 1.10 3.01 0.98 3.90 0.64 3.29 0.69 3.64 0.61

Sum 317 3.21 1.08 3.09 1.00 3.89 0.65 3.21 0.75 3.64 0.62

t(p) 　 0.702(0.403) 4.555(0.034*) 0.219(0.640) 7.875(0.005**) 0.036(0.849)

Age

10’s-20’s 146 3.21 1.06 3.07 0.99 3.98 0.55 3.18 0.75 3.72 0.60

30’s 36 3.64 0.93 3.01 1.12 3.90 0.81 3.32 0.85 3.63 0.73

40’s 94 3.03 1.09 2.97 0.98 3.77 0.71 3.17 0.72 3.46 0.58

50‘s 41 3.22 1.20 3.49 0.87 3.82 0.68 3.32 0.73 3.74 0.60

Sum 317 3.21 1.08 3.09 1.00 3.89 0.65 3.21 0.75 3.64 0.62

F(p) 　 2.779(0.041*) 2.768(0.042*) 2.117(0.098) 0.731(0.534) 4.036(0.008**)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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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측정 변수들 간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

화장품 품질 인식 하위요인,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은 Table 6과 같다. 측정변수에 대한 기술 통계 분

석과 각 변수 간 피어슨이변량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

과, 사용성(3.89)의 평균이 가장 높고 안정성(3.09)이 

가장 낮았으며 대부분의 변수 간 관계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상관관계가 성립하였고, 상관계수는 모두 0.8 미

만으로 변수 간 판별 타당성이 성립되었다. 

Table 6.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measured variables

Factor name Average Safety Stability Usability Functionality Satisfaction

Safety 3.21 1 　 　 　 　

Stability 3.09 .331** 1 　 　 　

Usability 3.89 .353** .334** 1 　 　

Functionality 3.21 .367** .485** .273** 1 　

Satisfaction 3.64 .334** .343** .517** .477** 1

** p<0.01

부작용 경험에 따른 화장품 품질 하위 인식이 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7과 같다. 부작용을 경험한 

경우 사용성, 기능성이 만족도에 유의한 양(+)의 영향

을 미쳐 사용성, 기능성 인식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

아졌다. 화장품 부작용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 사용성, 

기능성, 안정성, 안전성 순서로 만족도에 유의한 양(+)

의 영향을 미쳐 품질 요인 모두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

이었으며 그 중 사용성, 기능성을 더 중요시한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화장품 부작용을 경험한 경우

와 안 한 경우 모두 사용성과 기능성이 만족도를 높이

는 요인으로 도출되었고 그 중 품질 인식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난 기능성의 개선이 매우 필요하였다.

Table 7. The Effect of Cosmetic Quality Perception on Satisfaction Based on Experience of Side 

Effects

Experience of Side 

Effects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Non-

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p
Durbin-

Watson
B Standard error Beta

Yes

(Constant)

Satisfaction

.888 .280 　 3.173 .002

1.895

Safety .028 .041 .050 .685 .495

Stability .019 .045 .030 .429 .669

Usability .404 .070 .433 5.796 .000***

Functionality .303 .068 .325 4.453 .000***

Adj-R²=0.429, F=24.376, p=0.000

No 

(Constant)

Satisfaction

1.288 .244 　 5.268 .000

2.158

Safety .133 .049 .123 2.723 .007**

Stability .130 .043 .143 3.001 .003**

Usability .370 .064 .385 5.770 .000***

Functionality .274 .051 .361 5.412 .000***

Adj-R²=0.374, F=26.456, p=0.000

** p<0.01, *** p<0.001

4. 결론 

본 연구는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는 18세부터 50대

까지의 남녀를 대상으로 소비자 특성에 따른 화장품 품

질 인식, 만족도를 연구하고 부작용 경험에 따라 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 요인을 분석하였다. 소비자 

특성 요인은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피부 타입, 부작용 

경험으로 구성하고 화장품 품질 인식 요인은 안전성, 

안정성, 기능성, 사용성으로 구성하여 요인들에 대한 타

당성 및 신뢰도 검정을 진행하였고 요인들 간 상관관계

를 분석하였다. 

소비자 특성에 따른 화장품 사용 실태는 성별, 연령, 

소득에 따라 차이가 났다. 구매 장소는 주로 ‘전문매장’

과 ‘온라인’이었고 정보 수집은 ‘온라인’과 ‘지인’이었으

며 월평균 구매비용은 ‘5만원 이하’가 많았다. 소비자 

특성에 따른 화장품 선호브랜드 사용 실태는 성별, 연

령, 피부 타입, 부작용 경험에 따라 차이가 났다.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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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구매 시 선호브랜드가 있는 경우는 여성과 부작용 

경험군이 높았고 선호브랜드 구매 계기에서 10대-20

대는 ‘피부고민’, 30대와 40대는 ‘지인 추천’, 50대는 

‘브랜드 이미지’가 높았다. 선호브랜드 유형은 전 영역

에서 실용주의를 선호하였고 한방은 낮아 한방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였다.

소비자 특성에 따른 화장품 품질 인식과 만족도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서 남성은 

여성에 비해 전반적인 품질 인식과 만족도가 떨어졌으

며 그 중 기능성이 유의하게 낮아 남성 화장품의 기능

성 개선이 필요하였다. 연령에서 40대는 모든 품질 인

식과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50대는 전반적인 품질 인

식과 만족도가 높아 긍정적이었다. 품질 인식 요인과 

만족도 중에서 사용성이 가장 높았으나 소비자 특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화장품 품질 인식 하위요인과 만족도 간에 유의한 상

관관계가 존재하였다. 화장품 부작용을 경험한 경우와 

경험하지 않은 경우 모두 사용성과 기능성의 순으로 만

족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고 그 중 기능성 인

식이 낮아 기능성 개선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소비자 특

성에 따라 화장품 품질 인식 및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며 부작용 경험에 따라 화장품 품질 인식 하위요인

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성립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화장품 품질 인식 요인 중 사용성을 

제외한 안정성, 안전성, 기능성 인식이 낮게 나타나 전

반적인 품질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고 만족도를 높

이기 위해선 사용성과 기능성 인식의 제고가 매우 중요

함을 알 수 있었다. 화장품 품질 요인 그리고 가격, 브랜

드 이미지, 부가 서비스 등 다양한 측면에서 소비자 인

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보완한다

면 소비자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40대의 화장품 품질 인식 및 만족도가 낮은 이유와 

개선 방안에 대해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

되어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 둔다. 본 연구가 소비자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화장품 인식 연구의 기초자료가 되

고 화장품 품질 인식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우선순위와 

방향을 정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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